
숲과 나무가 공기 중의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미세먼지 제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7월 22일부터 9월 17일까지 북한산국립공원 내

서울 종로구 구기동 지역 두 곳에서 미세먼지(PM2.5) 농도를 측정한 결과,

서울 시내 다른 측정소에서 측정한 값보다 평균 17% 낮았다고 12일 밝혔다.

미세먼지(PM2.5)는 입자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1㎛=1000분의 1㎜)

이하의 먼지를 말한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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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 내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도심보다 평균 17%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청명한 가을날씨를
보인 지난 9월 17일 북한산 인수봉에서 바라본 가을 하늘에 뭉게구름이 수를 놓고 있다. [하이캄산악회
제공=연합뉴스]

국립공원관리공단·한국외대 연구팀 7~9월 분석 

구기동 2개 지점과 서울 시내 4곳 측정소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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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국립공원 미세먼지 농도 서울
도심보다 17% 낮아



연구실(이태형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

측정했다. 

7월 23일에는 40%까지 오염도 낮게 측정되기도 

"숲 우거지고 차량 통제된 덕분에 오염도 낮아" 

뉴욕에선 나무 먼지 제거로 연간 655억원 혜택

북한산국립공원 내에서 미세먼지 측정을 위해 설치한 풍항계
[사진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정 결과, 이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당 평균 18.5㎍(마이크로그램, 1㎍

=100만 분의 1g)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강북구 우이동, 성북구 길음동, 은평구 불광동, 종로구

종로5가 등 인근 대기오염측정소 4곳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 평균치 22.4

㎍/㎥보다 17% 낮은 수치다. 

특히 7월 23일의 경우 종로구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는 53㎍/㎥이었는데

비해 북한산에서 측정한 값은 32㎍/㎥로 40%나 낮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번 측정치는 북한산의 미세먼지 농도가 인근

도심보다 낮을 것이란 일반적인 추측을 실제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북한산은 벌목이 금지된 국립공원으로서 수목이 우거지고, 차량

통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낮게 측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4계절 전체에

걸쳐 북한산국립공원 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할 계획이다. 

북한산 미세먼지 분석 장면, 한국외국어대 환경학과 실험실 [사진 국립공원관리공단]



한편, 해외에서도 숲이나 나무가 미세먼지 오염도를 낮췄다는 연구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도시의 미세먼지는 가로수나 숲의 나뭇잎에 붙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

다시 공기로 재분산되기도 하지만, 비가 오면 빗물에 씻겨 땅으로 떨어지는

청주 가로수 길. 도시의 가로 수가 미세먼지 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중앙포토]



과정에서 공기를 정화한다. 

벨기에 지역의 유럽소나무 숲에서 조사한 바로는 잎에 붙은 먼지의 76%는

다시 날리고, 24%는 빗물에 씻겨 땅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베이징 임업 대학 연구팀은 지난해 네이처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한

논문에서 식물 종(種)에 따라 잎에 부착되는 미세먼지의 양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했다. 

굴참나무의 경우 잎 1㎠당 9.79㎍, 용버들은 8.9㎍을 축적했으며, 회화나무·

뽕나무는 축적량이 4㎍/㎠를 밑돌았다. 

이 같은 차이는 나뭇잎 표면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또 미국 농무부 소속 연구팀이 2013년 '환경오염(Environmental Pollution)'에

게재한 논문을 보면 애틀랜타에서는 도시 지역 나무가 연간 64.5t의

미세먼지(PM2.5)를, 뉴욕에서는 연간 37.4t을 걸러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사람의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뉴욕시에서 연간

6000만 달러(약 655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나무로 둘러싸인 주택의 실내공기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50% 정도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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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그가 심한 중국 베이징 장안가 인근 도로에 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다. [중앙포토]




